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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JEU, Google Spain SL and Google Inc. v. Agencia Española de Protección de 
























































1）において”Act on the Limitation of Liability for Damages of Specified 
Tele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s and the Right to Demand Disclosure of 


































































































































































































































































































































































CJEU, Google Spain SL and Google Inc. v. Agencia Española de
Protección de Datos and Mario Costeja González,
















일본에 있어서「잊혀질 권리」에 관한 판례 및 논의상황
소가베 마사히로*23)
EU법과는 달리, 일본에서의「잊혀질 권리」는 독자적인 권리로서 다루
어 지고 있지 않다. EU개인데이터보호규칙과 관계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검
색서비스에는 적용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는 문제는 명예권 
또는 프라이버시권의 일부로서 검색결과 등의 삭제를 요구하는 권리로 다
루어져 재판소에서 논의 된 사례가 상당수 존재한다. 구체적인 삭제 등의 
기준으로서 하급심판례에서는, 비교형량론을 취하는 것과, 명백성 기준을 
취하는 것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최고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이다. 한편, 자주적인 삭제기준을 공표하는 검색서비스 사업자도 있으며, 
총무성에서도 자주적인 대응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입법론을 주장하는 논자는 소수이며, 앞으로 최고재판소의 판단이 그 기준
이 될 것 이다.
주제어 : 잊혀질 권리, 검색결과 삭제, 프라이버시, 매개자 책임, 
알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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